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는 세계적으로 어떠한 교

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급속한 기술의 발

전과 경제상황의 변화는 더 이상 교육의 목적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원하는 지식을 찾아내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주목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

리하여 교육에서도 간학문적 융합적 사고와 창의력의 신

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학력(學歷)이 아니라 학력(學力) 즉, 학

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환경적 변화는 어느 

세대이든 평생 동안 학습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되었으

며,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어

디서 누구나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기

반 조성과 함께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율도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2018년 성인의 평생학습 전체 참여율(형식ㆍ

비형식교육)을 살펴보면 41.2%로 10명 중 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0년 전체 참여율 30.5% 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이처럼 범국가적으로 평생학습사회 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지만, 평생교육의 양적 측면

의 확대만으로 평생교육의 이념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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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고등교육차원에서의 평생교육 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연령

대별 평생학습 참여 현황,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참여 현황 및 학습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평생학습 체제 실현

을 위한 현행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의 재구조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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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arning needs for lifelong education of the baby 

boom generation, the role of higher education and to reorganization plan the lifelong learning system 

at higher education levels to realize the lifelong learning system.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analyzes 

the present condition of lifelong learning for each age group in South Korea, especially the 

participation and learning needs of the baby boom generation. Based on this, present lifelong learning 

reorganization plans in universities examine for the realization of a lifelong lear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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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평생학습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질적인 측면

에서도 제고되어야 한다. 평생학습사회로의 교육의 패러

다임이 바뀌면서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주

제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관 운영 실태분석, 프로그램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의 정책분석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3]. 그

러나 세대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학습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사회로의 교육체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고

등교육의 수혜자가 소수의 엘리트에서 다수의 대중에게

로 확장을 가져왔다. 이 같은 고등교육에 진입하는 성인

들의 연령층의 확장은 고등교육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성과 분석을 위해 연구[4]

가 진행되었다. 그들의 연구의 필요성은 기존의 연구는 

고등교육의 성과를 경제적 측면. 즉, 학위 취득만으로 단

순화한 결과들은 있었으나 고등교육의 경험이 학습자들

에게 학위 취득과 함께 어떤 경험과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OECD가 2005～6년에 걸쳐 추진한 

‘학습의 사회적 성과’ 프로젝트 SOL(Social Outcomes 

of Learning: 1 phase)에서 교육이 건강, 신뢰, 시민참

여, 정치적 효능감, 사회 통합 등 ‘사회적 성과’를 주목하

게 된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5]. 이와 같은 연구 결과[4]

는 고등교육의 교육적 성과를 단순한 요인으로 보았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성인학습자들이 고등교육에 참여

하는 동기는 다양하며 사회적 성과 또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학습 요구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특히 고령

화시대를 살아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개인적 경험에 따른 

다양한 학습욕구의 분석과 고등교육의 역할, 나아가서 평

생학습 체제 실현을 위한 대학에서의 평생교육의 재구조

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베이비붐 세대의 고등평생교육 요구 분석

베이비붐 세대란 특정 시기에 출생아가 폭증하는 상황

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나라마다 태어난 세대는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55~1963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에 출생코호트를 보면 

9개를 포괄하는 집단으로 되어있다. 이 세대는 50년대 

중반과 60년 초반에 걸쳐 있어서 연령차가 크며, 경험한 사

회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속하는 가에 

따라 교육, 취업 등의 기회나 생활방식에 있어서 상이함을 

보인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ㆍ

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를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여 진행한 연구

를 보면 같은 베이비붐 세대일지라도 출생연도 별로 사

회적 경험과 의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회ㆍ경제적 

배경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6-8]. 구체적으로 이 연구들

은 베이비붐 세대를 50년대 생 베이비붐 세대와 60년대 

생 베이비붐 세대로 구분하였다. 이 두 집단은 교육정책

과 사회적 경험이 다른 것으로 보고한다. 1950년대 베이

비붐 세대 즉, 베이비붐 전기 세대는 1970년 전후로 초

ㆍ중ㆍ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경험하였고, 그 중 대학은 

28%만 진학하였다[6,7]. 이들이 사회로 진출한 1980년 

시기는 격동의 시기로 개인의 직업, 사회, 경제 변화에 따

라 교육기회 및 성취에 대한 경험이 베이비붐 후기세대

와 다르며, 교육에 대한 관점도 다르다. 따라서 이 두 집

단은 학습에 대한 의미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을 

선택할 때 교육에 대한 학습욕구도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베이비붐 전기 세대는 1970년 중반에서 1980년 

초반에 대학 진학률이 30%를 넘지 않아 대학졸업장을 

갖는 소수 그룹은 학력이 주는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었

다[7].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대학진학을 못한 

70%의 그룹에게는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임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내재적 학습동기가 학습욕구로 자리 잡

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오늘날 베이비붐 세대를 평생교육 학습대상자로 주목하

는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됨에 따

라 선진국에 비해 노인복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

과 둘째,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규모가 우리나라 총 인구의 

1/3 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세대보다 인구수가 많다는 점, 

Division

Below middle 

school 
graduation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Above 

university 
graduation

Total 26.6% 51.3% 22.7%

The former 
part of baby 

boom
36.9% 46.9% 16.2%

The latter of 
part baby 

boom
23.6% 53.2% 23.2%

Table 1. Baby boom generation of academic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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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평생학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베이비

붐 세대가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은 2018 평생학습 개인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ge 25-34 35-44 45-54 55-64 65-79

Total
participation 

rate

52.0% 44.1% 41.8% 34.8% 32.7%

Formal

education
8.5% 2.0% 1.1% 0.2% 0.1%

Nonformal 
education

48.3% 43.8% 41.5% 34.6% 32.6%

Vocational
education

28.6% 22.8% 21.2% 13.4% 5.5%

Table 2. Age–specific lifelong learning participation rate

2018년 평생학습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0년에 25.2%에 비해 

2018년은 34.8%로 나타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

식교육 0.2%, 비형식교육 34.6%, 직업목적 13.4%로 형

식교육보다는 비형식교육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비형식

교육을 받는 이유 중 직업목적으로 하는 비율이 높았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형식교육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노일경[6]은 베이비붐 세대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비교하면서 형식교육의 참여율이 상

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고학력자들이 중심이 되어 형식교

육(대학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

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성인 학습자가 고등교육의 기

회여부 및 교육적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형식교

육과 비형식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젊은 시절 고등교육의 기회를 상실했던 베이비붐 

세대는 성인학습의 참여 동기에 따라서 형식교육인 고등

교육의 참여율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

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차원적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요구를 분석한 노일경 외[9]의 

연구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의 학습욕구가 전기 세대와 

후기세대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평생교육 프로

그램의 참여 동기와 목적’을 묻는 항목에서 베이비붐 전

기 세대와 베이비붐 후기 세대를 비교해 보면, 베이비붐 

전기 세대는 ‘보다 풍성한 여가 문화 생활을 위해서

(3.94)’,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배우고 싶어서(3.91)’, 

‘신체적 건강이 회복과 유지 중진을 위해서(3.88)’순으로 

나타났으며, 베이비붐 후기 세대는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

고 배우고 싶어서(4.1)’, ‘보다 풍성한 여가 문화생활을 위해

서(3.94)’, ‘신체적 건강이 회복과 유지 중진을 위해서(3.77)’ 

순으로 응답하였다. 베이비붐 전기 세대와 후기 세대의 응답

한 내용을 보면 학습의 동기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Division
The former part 
of baby boom

The latter of part 
baby boom

To experience or learn new 
things 

3.91 4.10

To maintain or increase 
income level 

3.41 3.68

To become more 
recognized in the society 

3.50 3.59

Table 3. Reason for deciding to lifelong education

To meet and get to know 
more people 

3.56 3.60

To become a more upright 
person 

3.39 3.48

To create a healthier 
society and world 

3.50 3.42

To enjoy more plentiful 
leisure life 

3.94 3.94

To recover or improve 
physical health 

3.88 3.77

The institutions and system 
suitable to enter higher 

education

The former of 
part baby 

boom

The latter 
part of baby 

boom

Middle and high school
qualification exam

1.4% 1.4%

Air and Correspondence high 
schools

1.0% 0.5%

College 5.8% 6.4%

University 30.6% 23.9%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8.1% 11.0%

cyber university 9.2% 12.4%

Bachelor’s degree examination 
for self education and Academic 

credit bank system

3.7% 5.0%

Graduate school 29.6% 25.2%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graduate school
3.7% 6.4%

Cyber university graduate school 6.1% 6.9%

etc 0.6% 0.9%

Reason for deciding to enter 

higher education

The former of 

part baby 
boom

The latter 

part of baby 
boom

support for employment/ 
promotion/ turnover/ business 

establishment
21.7% 34.2%

Table 4. The institutions and system suitable to enter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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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는 성인학습자가 희망하는 고등교육 참

여 기관과 진학 동기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향후 고

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선 베이비붐 전

기 세대는 4년제 대학(30.6%)을 선호하였으며, 베이비붐 

후기 세대는 대학원(25.2%)로 응답하여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고등교육의 기회 여부에 따라 진학기관이 다름

을 알 수 있다. 다른 질문으로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에 

대한 이유를 조사하였다. 베이비붐 전기 세대는 ‘새로운 

도전을 통한 성취감(42.1%)’이 높은 응답을 차지한 반면 

베이비붐 후기 세대는 ‘취직/승진/이직/창업 도움

(34.2%)’가 가장 높았다. 이는 베이비붐 후기 세대는 실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효과를 위한 것

이라면 베이비붐 전기 세대는 배움 그 자체에 교육의 의

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형식교육 진학시 선호하는 전공분야에 응답한 내용을 

보면 베이비붐 전기 세대는 어학(16.1%), 사회과학

(15.3%), 심리(13.6%)로 나타났으며, 베이비붐 후기 세대

는 심리(13.6%), 어학(11.8%), 사회과학(11.6%) 순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가 고등

교육을 선택하는 이유는 보상적 교육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사회적ㆍ경제적ㆍ

문화적으로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성인학습자들

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향유하고 싶은 욕구가 높기 때문

이다. 이는 ‘새로운 도전을 통한 성취감’이라는 높은 진학

동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배움’ 

자체가 목적이며, 이를 통해 개별적인 자기효능감을 높이

려는 동기부여 관점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추

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대학의 평생교육에서 학습

자에게 부여하는 학습의 의미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은 은

퇴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존재

론적인 의미에 목표를 두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대학의 평생학습은 유효생산인구로써 필요한 인

적자원 측면과 개인의 생애주기별 과제를 성취하기 위한 

자아실현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등교육에서 

평생학습은 한편으로 전문지식의 습득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및 자기 성장의 측면과 다른 한편으로는 성인학습

자가 제2인생에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기 위

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 증진 및 자아실현의 측

면을 함께 추구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대학의 평생교육은 이들의 학습욕구의 특성상 교육의 내

재적 가치와 외재적 가치가 공존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

어야 할 것이다.

3. 베이비붐 세대와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개편

오늘날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장되면서 고등교육은 보

편화ㆍ대중화 양상을 띠고 있다. 고등교육의 보편화 현상

은 양적 변화와 함께 질적 변화를 논하게 되면서 고등교

육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10,15,16]. 이러한 변화는 

고등교육의 참여 인구 증가와 성인학습자들의 학습욕구

의 다양화 등에서 그 요인을 찾아볼 수 있다[6,7,11]. 고

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증가된 성인 인구 자체가 교육수준

의 향상과 다양한 학습욕구의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 변화 및 고등교육에 대한 성인학습자의 학

습욕구 충족을 위해 현재 우리나라는 대학의 평생교육체

제 개편을 통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현행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개편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산업구조 및 직업세계 변화 추이에 대응하는 고등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적ㆍ사회적 차원

social recognition and honor 9.3% 8.7%

acquisition of knowledge above 
university level 

8.3% 9.5%

expansion of personal 
connections 

7.1% 6.0%

advance to post-graduate 

degree 
2.4% 4.4%

experience university life 9.3% 5.3%

sense of achievement through 
new challenges 

42.1% 30.6%

Division
The former of 

part baby boom

The latter of 

part baby boom

Language(english, chinese, 
japanese etc)

11.8% 16.1%

Social sciences related to 
psychology, culture and 

human behavior
13.6% 13.6%

Social sciences practical field 11.4% 15.3%

Education, Curriculum 
Education, Youth Studies, 

Child Stud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6.4% 7.6%

Liberal Education of 
Humanities, Philosophy, 

History, Religious, etc

9.5% 10.2%

Table 5. Preference major in formal education to enter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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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적자원의 확보와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역량을 

계발시켜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러나 현행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개편은 직무역량 강

화와 재적응을 중시하는 기업교육의 방향과 매우 유사하

다. 이는 평생교육의 목적을 다차원적이 아닌 신자유주의

의 영향 탓으로 교육의 성과를 인적자본론적 관점에서 

단순한 요인으로 본 결과이다. 즉,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의미를 직업역량과 소득의 향상으로 연계하여 교육의 가

치를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

로만 한정 짓는 것은 고등교육의 의미를 극히 소극적 의

미로 해석한 것이다.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전공지식

의 습득 외에도 세계와 사물을 이해하는 다양하고 폭넓

은 안목을 접해서 지성과 덕을 겸비한 이상적 인간을 길

러낸다는 적극적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12]. 그러나 현행 

우리나라 대학 평생교육체제 개편은 여전히 고등교육 참

여를 통한 성인학습자의 직업전환이나 재취업교육 등의 

수요 증대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부

의 2019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에

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성인학습자의 학습욕구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성인학습

자들의 교육의 의미는 복잡다단하기에 다양한 관점에서

의 접근이 필요하다. 가령 성인학습자들은 형식교육과 비

형식교육에서 기대하는 학습의 의미가 다르기에, 평생교

육의 의미와 고등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황재연[11]은 현행 대학 중심의 성인화적인 체

제 구축이 성인의 학습욕구를 취업 및 재취업과 같은 인

적자본론적 관점에만 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러므로 대학의 평생교육은 ‘to have’만이 아닌 ‘to be’를 

위한 교육,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성인학습자의 임파워먼트의 증진을 동시에 고려하

는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개편은 곧 대학을 평생 개방형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고등교육

에서 다양한 성인학습자의 삶과 경험 등이 학습 성과로

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은 일반 대학생과 성인

학생이 공동의 문화화 및 학습과정을 통해 세대간의 특

성을 이해하고 문화 차이를 공감하면서 공동의 문화에 

적응해 가는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다[13]. 또한 대학이 

이처럼 세대간 통합형 평생교육체제로 고등교육의 패러

다임이 전환될 때, 성인학습자는 스스로 임파워먼트

(Empowerment)될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된다. 성인학습

자의 삶과 경험들이 일반대학생에게 훌륭한 교육자원으

로 활용되어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등교육

의 평생교육 정책은 성인의 직업능력개발 및 후진학 제

도의 정착뿐만 아니라 성인의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 즉 

성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성인친화

적인 대학의 교육환경 구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개편은 일과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계속교육,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했던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보상교육 및 재교육 그리고 성인의 다양

한 학습욕구가 충족이 되는 임파워먼트(Empowerment) 

증진교육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를 위한 대학의 평생교육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사회정책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

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고등교육의 의미를 계속교육과 

보상교육의 차원으로 뚜렷하게 구분하는 특성이 있다. 따

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등교육의 참여기회를 높이기 위

해서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개편이 계속교육과 보상교

육의 차원 외에도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자아실현의 욕구

가 충족이 되는 성인친화적인 개방형 교육시스템으로 이

루어져야 한다.

4. 결론

최근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이유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전 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학력이 높

고, 건강한 노인이 많으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성

인층이기 때문이다. 또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및 기술

의 발전으로 인해 학령층의 감소와 계속적인 학습의 요구

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유로 다른 세대에 

비해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대학 

평생교육의 풍부한 잠재적 학습대상자로 부상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초기 중ㆍ고령자에 대한 평생교육의 

개념과는 달리 더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요구를 기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은 

비형식 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과 같은 형식교육 기관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들로 표출되고 있음을 베이비붐 세

대 관련 연구[7,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

적 경험에 의해 달라지는 베이비붐 세대의 학습욕구 특

성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

육 참여자들의 실질적인 학습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현행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개편은 단편적으로 취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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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후진학을 위한 제도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및 학습욕구를 반영하는 

방안, 즉 성인세대의 삶의 경험, 기술, 태도, 지식, 자아실

현 욕구 등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

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평생학습사회에서 향후 대학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평생학습사회에서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현

행 우리나라 대학 평생교육체제 개편은 겉으로는 성인친

화적 대학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제성장의 도구

로서의 인적자원 개발교육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의미를 너무 편협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평생학습사회의 고등교육은 성인학습자의 삶과 요구를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체제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학습

자의 삶의 맥락에서 교육을 바라볼 때 사회와 개인이 접

목되는 지점이 발생하고 이 지점을 중심으로 비로소 성

인학습자는 자아실현 및 인적자원으로서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선행연구[6,11,13,14]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대학의 평생교육은 성인학습자의 후진학 교육요구

와 자아성장 그리고 사회결속의 학습권 등을 골고루 충

족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평생교육 정책은 다양

한 세대간의 지식과 문화통합,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습욕

구를 두루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도 대학의 평생교육은 새로운 고등교육 참여자로 부상하

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자신의 삶을 능동적이고 주체

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파워먼트 향상 교육의 장소

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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